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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문제가생기면어김없이현장을찾아‘새생명’을불어넣는김사덕씨. 왼쪽은현재보존처리작업중인경천사10층석탑(국보86호).

◇김사덕 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주완, 신은정, 김

진형(왼쪽부터) 학예연구사

와 함께 경천사10층탑의 부

재(상대중석)의 처리과정에

대해이야기하고있다.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몇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탑

과부도, 마애불…. 

제아무리 돌이 튼튼하다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영

원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석조문화재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보살펴줘야하는존재다.

그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석조문

화재보존팀장인 김사덕(44) 씨는 전국 1200여 점의 석조

문화재를 보살피고 있는‘119 구조대’인 셈이다. 그는

1992년 문화재연구소에 입사한 후 10년째 현장을 누비며

문화재수리와보수를하고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군 고달사터 부도(국보 4호)가

도굴꾼들에 의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들은‘119 구조대’는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존하는 부도 중에서 역사적 예

술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고달사터 부도

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부도 상륜부의 보주(구슬

장식)와 보개(덮개 장식)는 조각났고 옥개석 귀퉁이를 장

식하는 귀꽃장식 한 개도 부러진 상태였다. 상륜부를 보수

하고 귀꽃장식을 제 위치에 붙이는 작업은 며칠동안 계속

됐다. 이렇듯 문화재 보

수작업 대부분이 현장에

서 진행되는 탓에 지난

한 해 김 씨의 출장일수

는150여일에달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문

화재들에 새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 몸 하나 불편한 것은 기꺼이

감내해야죠.”

김 씨가 하는 일은 크게 정기적인 현장 답사로 문화재

훼손 요인을 제거하는 예방작업과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

화재의 보존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8년째 진행

하고 있는 경천사 10층탑(국보 86호) 보존처리작업은 후

자에 속하는 것.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복원작업은 높

이 13.5m에 무게만도 100여 톤에 달하는 탑의 정밀실측

작업과 해체작업을 거쳐 오염물 제거와 균열 및 파손부위

를메우는보존처리작업이진행중이다. 

일본으로무단반출됐다원래부재의30%를잃은채되

돌아온 경천사탑. 1960년에 와서야 시멘트로 보강해 가까

스로 복원했으나 95년 다시 해체됐다. 워낙 탑의 손상이

심한 데다 산성비와 대기오염의 피해가 커 석탑 이곳저곳

에서 균열과 부식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탑신에는 부처와

보살, 용, 연꽃 등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이 수 놓여 있지

만 재질이 약한 대리석이기 때문에 복원에는 상당한 어려

움이따른다. 

탑 복원의 관건은 옛 부재를 최대한 사용하면서도 더 이

상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 균열이나 부식 부위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보완하고 일부

분이떨어져나간곳은탑과같은재질의대리석으로 만들

어 접합한다. 현재까지 75%가 마무리됐고 복원이 완료되

면새로지어질용산국립박물관내에전시될예정이다. 

“유달리 수난을 많이 겪은 경천사 탑이 상처를 치유하

고 안전한 곳에 세워지게 돼 다행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

를떠나게된것은아쉽지만오래그리고건강하게지내기

위해서는어쩔수없는선택이죠.”

‘재미있고 보람있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김 씨. 그동안 해인사 길상탑, 연곡사 부도, 감

은사탑, 원각사지10층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석조문화재들이그의손을거쳐새생명을얻었다.

문화재 복원 작업을 할 때면 각 부재마다 장인들의 숨결

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선조들의 장인정신

을 오늘날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스럽

기만 하다. 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훗날 어

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하면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그와 함께 경천사탑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주완(35), 김진형(30), 신은정(30) 씨도 비정규직 직원으로

보장되지 않는 신분, 열악

한 근무조건 등을‘사명

감’하나로 이겨내고 있

다.

하지만 정작 그를 허탈

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 훼

손현장에서 일어나는‘어

이없는 일’이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서 부서진 문화

재의 파편을 깨끗이 쓸어버리거나 기념물로 가져가는 경

우도 있다. 심지어 어느 절에서는 연등이 달린 줄을 묶어

탑의부재가파손되는경우도있었다고. 

“탑은 국가재산이나 문화재이기에 앞서 부처님이 머무

시는곳인데다른곳도아닌사찰에서함부로다룬다는사

실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는 현장을 그대

로보존하거나그것이여의치않으면 부재를잘수습해 유

실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빠른신고는필수겠죠?”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책이듯,

문화재주변에갑갑하게놓여있는시설물들을말끔히치워

훼손요인을제거하는것도또다른문화재보존법이라고그

는말한다.

“경천사탑의 복원작업이 끝나는 내년쯤이면 불국사 다

보탑(국보20호)과 석가탑(국보21호), 그리고 감은사지 서

탑(국보112호)의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김 씨의 모습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보답이나 공이 돌아오지 않아도 묵묵히 문화재를 보살

피는또다른‘장인’의모습을읽게된다.

글= 여수령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박재완기자 jwpark@buddhapia.com

옛장인들 숨결 잇는 일

한순간도 방심 못해요

훼손 문화재에 새생명 주는 김 사 덕 씨

경천사10층석탑 8년째 보수

해인사 길상탑 등 다수 복원

문화재 주변 정리 서둘러야

불불기기 22554477년년((서서기기 22000033년년)) 33월월 55일일 수수요요일일((주주간간)) 

공공 장장 :: 충충북북 청청원원군군 북북이이면면 석석성성리리 446600 

연연구구소소 :: 충충남남 금금산산군군 군군북북면면 내내부부리리 446655
중중량량 :: 일일만만삼삼천천관관

세세계계최최대대의의 종종 1133,,000000관관 (48.7톤)

고고 은은 산산 봉봉 선선 사사 대대 범범 종종

천천년년을을 이이어어갈갈 맑맑은은「「법법음음」」

시주공덕 소원 성취 발원 천일 기도 입제
2003년 4월 5일 주지 석천 합장

대대표표 :: 법법향향 전전병병식식

공공장장 :: 004433))221122--00990033 

서서울울 :: 0022))772255--00887788

HH PP :: 001111))226666--88663399  


